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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 & ARS

ARS 조사개요

CATI 조사개요

성별 

성별 

지역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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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차

CATI 24.1 45.0 22.9 8.1

ARS 28.5 43.7 18.6 9.29.2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 답 률 2.2% [총 통화시도 46,341명]

조사기간 2024년 11월 1일 ~ 11월 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1.9% [총 통화시도 8,472명]

조사기간 2024년 11월 1일 ~ 11월 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498 49.7 496 49.5 0.99

여성 505 50.3 507 50.5 1.00

연령

18-29세 117 11.7 157 15.7 1.34

30대 142 14.2 149 14.9 1.04

40대 188 18.7 177 17.6 0.94

50대 213 21.2 197 19.6 0.92

60대 189 18.8 175 17.4 0.92

70세 이상 154 15.4 148 14.8 0.96

지역

서울 197 19.6 187 18.6 0.94

인천·경기 328 32.7 322 32.1 0.98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8 10.8 1.01

광주·전라 93 9.3 98 9.8 1.05

대구·경북 95 9.5 97 9.7 1.02

부산·울산·경남 145 14.5 149 14.9 1.02

강원·제주 39 3.9 42 4.2 1.07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0 100.0 1010 100.0 1.00

성별
남성 503 49.8 498 49.3 0.99

여성 507 50.2 512 50.7 1.00

연령

18-29세 162 16.0 158 15.6 0.97

30대 150 14.9 150 14.9 1.00

40대 177 17.5 177 17.5 1.00

50대 201 19.9 198 19.6 0.98

60대 175 17.3 178 17.6 1.01

70세 이상 145 14.4 149 14.8 1.02

지역

서울 188 18.6 188 18.6 0.99

인천·경기 320 31.7 326 32.3 1.01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9 10.8 1.02

광주·전라 100 9.9 98 9.7 0.98

대구·경북 99 9.8 98 9.7 0.98

부산·울산·경남 153 15.1 149 14.8 0.97

강원·제주 44 4.4 42 4.2 0.95

남성

남성

49.7%

49.8%

50.3%

50.2%

3.9%

4.4%

14.5%

15.1%

9.3%

9.9%

10.6%

10.5%

9.5%

9.8%

19.6%

18.6%

32.7%

31.7%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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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1%p 상승, ‘국민의힘’ 2.0%p 하락, ‘조국혁신당’ 1.7%p 상승

103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7%p 상승, ‘국민의힘’ 1.7%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9.3%p, ARS 24.5%p(지난 조사: CATI 16.2%p, ARS 21.1%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8.6%p, ARS 34.3%p(지난 조사: CATI 23.8%p, ARS 30.0%p)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연령

연령

이념성향

이념성향

43.7 23.9 6.06.0 14.6 5.2

49.2 26.0 11.5 8.4

63.8 17.5 13.9

58.3 23.8 13.6

53.4 32.4 8.4

42.9 47.2

40.9 17.0 30.37.4

75.1 10.4 6.7

46.8 21.4 12.1 13.8

80.4 8.97.0

41.0 24.9 7.9 6.9 17.4

48.7 27.0 12.8 6.9

59.8 7.9 19.9 8.0

21.2 62.6 5.9

23.0 58.4 6.26.2 8.8

56.0 20.2 16.0

34.2 25.3 32.1

48.9 37.8 5.05.0 6.06.0

27.6 60.4 7.9

45.1 35.7 5.45.4잘모름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

진보

보수

보수

중도

중도

잘모름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9.3 11.8 0.50.50.70.73.03.0
0.80.8

더불어민주당

46.6
국민의힘

27.3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8.0
조국혁신당

9.8

개혁
신당

0.50.5

1.41.4

1.41.45.05.0

1.31.3
52.5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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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소폭 앞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권역

권역

성별

성별

43.3 27.3 10.8 11.7

49.3 28.5 8.9 6.5

45.5 26.5 10.2 12.1

51.9 27.9 10.2 6.1

52.1 22.1 10.1 11.6

57.4 25.9 7.6

47.7 28.0 8.5 11.5

53.1 28.1 9.5

48.2 27.7 6.5 13.7

50.8 26.7 12.4 6.2

65.2 12.510.2 7.2

73.4 6.513.7

25.7 48.2 5.3 13.8

41.7 31.9 16.0 9.4

40.8 36.6 10.88.7

44.4 37.7 9.5

41.1 23.2 7.1 19.07.1

38.2 34.5 8.618.6

서울

서울

대전・충청・세종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인천・경기

광주・전라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강원・제주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9.3 11.8 0.50.50.70.73.03.0
0.80.8

더불어민주당

46.6
국민의힘

27.3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8.0
조국혁신당

9.8

개혁
신당

0.50.5

1.41.4

1.41.45.05.0

1.31.3
52.5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ARS

CATI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9여론조사꽃 • CATI & ARS

정례여론조사_11월 1주차_보고서 WR_202411_01

12.4

28.3

38.9

10.4

30.3

40.2

12.2

30.4

38.2

9.6

30.4

39.1

11.0

31.3

38.7

9.3

30.7

38.2

9.0

31.6

42.0

11.0

29.1

39.2

9.7

29.3

41.0

10.1

27.4

43.3

7.6

29.0

42.0

8.9

28.5

39.5

9.9

26.8

42.5

9.6 9.4

29.0

41.9 43.5 45.9 45.5 46.6

26.9 26.4 29.3 27.3

9.1 7.6 9.3

06.21
~

06.22
06.28

~
06.29

07.05
~

07.06
07.12

~
07.13

07.19
~

07.20
07.26

~
07.27

08.02
~

08.03
08.09

~
08.10

08.16
~

08.17
08.23

~
08.24

09.06
~

09.07
09.20

~
09.21

09.27
~

09.28
10.04

~
10.05

10.11
~

10.12
10.18

~
10.19

10.25
~

10.26
11.01

~
11.02

32.2

40.7

06.21
~

06.22
06.28

~
06.29

14.5

33.4

44.5

11.0

07.05
~

07.06

32.3

43.1

12.8

07.12
~

07.13

36.6

42.3

10.5

07.19
~

07.20
07.26

~
07.27

40.2

34.6
39.1

42.5

11.8 10.2

08.02
~

08.03

35.7

44.3

10.0

08.09
~

08.10

32.3

44.6

11.5

08.16
~

08.17

26.7

51.4

11.6

08.23
~

08.24
09.06

~
09.07

09.20
~

09.21
09.27

~
09.28

10.05
~

10.06
10.11

~
10.12

10.18
~

10.19
10.25

~
10.26

11.01
~

11.02

31.7

46.6

11.6

30.8

48.8

9.8

30.2

48.1

10.0

25.5

51.9

10.9

29.8

49.5
52.9 52.0 50.8 52.5

10.1 9.0

27.6 28.6 29.7 28.0

8.8 8.9 9.8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21.4%, ‘조국혁신당’ 12.1%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27.0%, ‘조국혁신당’ 12.8%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7.5%p(88차: 34.6%p), ARS 34.5%p(103차: 36.6%p)

주차별

정당지지도 

주차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조국혁신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 조국혁신당 지지도

개혁신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잘 모름지지정당 없음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조국혁신당
지지정당

없음

9.3 11.8 0.50.50.70.73.03.0
0.80.8

더불어민주당

46.6
국민의힘

27.3

그 외 다른정당

진보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지지정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8.0
조국혁신당

9.8

개혁
신당

0.50.5

1.41.4

1.41.45.05.0

1.31.3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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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73.2

26.2

72.6

28.0

70.6

27.2 27.2 28.6 26.5

72.2 71.4 70.2 72.3

26.9 25.4

71.1 73.1

26.0 24.6

72.4 74.0

23.1

22.2

23.7
19.2 20.9 19.0 18.2

75.2
77.3

76.0
80.0 78.0 80.0 81.3

06.21
~

06.22

31.2

68.0

06.28
~

06.29

30.8

68.5

07.05
~

07.06

30.6

68.6

07.12
~

07.13
07.19

~
07.20

07.26
~

07.27

34.0
38.5

32.9

08.02
~

08.03

33.7

64.9
60.8

66.3 65.4

08.09
~

08.10
08.16

~
08.17

31.4
26.6

67.9
72.7

08.23
~

08.24
09.06

~
09.07

30.6 28.0

68.3
71.5

09.20
~

09.21
09.27

~
09.28

10.04
~

10.05

27.3

21.1

26.0 24.2 26.1
23.3 22.4

71.5

78.0

73.0 74.7 72.5
75.7 76.7

10.11
~

10.12
10.18

~
10.19

10.25
~

10.26
11.01

~
11.02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모름잘 모름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9.8

12.7
0.80.8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76.7

22.4
매우 잘 못하고 있다

69.2잘 못하는잘 못하는

편이다  편이다  

7.5

88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8%p 하락, ‘부정’ 평가 1.3%p 상승(격차 63.1%p), 긍정평가 최저치 경신

103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9%p 하락, ‘부정’ 평가 1.0%p 상승(격차 54.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3.1%p(지난 조사: 71.7%p), ARS 55.6%p(지난 조사: 61.7%p)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 못하고 있다 CATI / 잘 못하고 있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88차 CATI조사 89차 CATI조사

16.917.5 82.981.2

19.520.5 79.778.8

-0.6

-1.0

격차

103차 ARS조사 104차 ARS조사

22.525.0 76.774.5

22.421.7 76.777.0

-2.5

+0.7

격차

성별

성별

매우 잘 못하고 있다

잘 모름잘 모름

잘 못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60.221.1

14.3

0.50.53.93.9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81.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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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권역별 

권역별 

서울

서울

인천・경기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광주・전라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103차 ARS조사 104차 ARS조사

20.923.5 78.274.6

21.523.2 77.675.6

20.123.2

15.015.09.49.4

79.976.8

85.089.5

격차

88차 CATI조사 89차 CATI조사

18.916.4 80.682.5

13.713.715.4 86.083.8

20.224.2 78.075.8

91.990.9 7.17.18.28.2

+2.5

-1.7

-4.0

-1.1

격차

-2.6

-1.7

-3.1

+5.6

103차 ARS조사 104차 ARS조사

29.726.0

22.836.0

33.333.317.517.5

70.373.4

75.264.0

61.782.5 +15.8

-13.2

+3.7

격차

88차 CATI조사 89차 CATI조사

24.325.9

11.911.917.917.9

75.773.5

88.182.1 -6.0

+3.2

-1.6

격차

34.331.1 65.765.5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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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진보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잘모름

잘모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연령대이념성향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연령대이념성향

88차 CATI조사

103차 ARS조사

격차

격차

89차 CATI조사

104차 ARS조사

96.394.9

13.113.7

5.15.1

86.285.4

40.337.8 59.761.3

7.37.39.39.3 92.789.9

21.818.8 77.480.5

57.255.0 42.245.0

26.231.3

32.024.65.75.7

71.564.8

63.869.8

-1.4

-0.6

+3.0

-2.0

+2.5

-2.8

-5.1

+7.4

103차 ARS조사 격차 104차 ARS조사

23.226.6 76.872.5

25.516.0 74.582.0

87.284.6

19.318.6 79.881.4

12.812.815.415.4

21.729.9

35.135.4

77.869.6

61.062.0

-3.4

+9.5

+0.7

-2.6

-8.2

-0.3

88차 CATI조사 격차 89차 CATI조사

8.713.3 88.883.4

8.88.816.016.0 91.282.5

92.593.6

15.416.116.1 84.683.9

6.96.95.75.7

23.525.2

48.640.7

76.574.8

51.458.7

-4.6

-7.2

-0.7

+1.2

-1.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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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그 TV 토론(문항)은 홍(준표)을 한 4% 빼.”

“‘잘 모르겠다’ 그 쪽으로 돌려, 더불어민주당 쪽에.”

“국민의힘 당대당 (문항) 있죠?”

“그럼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똑같이.”

“국민의힘 당대당,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할때”

“똑같이.”

“그 젊은 아이들 있다 아입니까? 무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추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그거 한, 해 가지고 한 (응답 샘플을) 2천개 만드세요.”

[ 2021년 9월 29일통화내용 ]

[ 2021년 9월17일 통화내용 ]

[ 명태균씨와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 통화 중 명태균씨 발언 정리]

Q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조작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와 그 영향

웅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29.5%p, ARS 40.5%p)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과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두 조사 모두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란 응답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영향없을 것’이란 응답 비율이 높고 ARS조사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1위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다

잘 모름

잘 모름

32.0

66.3

61.5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25.8
7.9

6.5

남성

남성

여성27.666.8 65.8

24.05.65.6 10.210.2

여성31.962.3 60.7 32.1

7.25.7

정당지지도

91.391.3

89.989.9 10.110.1

72.3 20.6 7.17.1

23.923.9

80.680.6

63.763.7 12.512.5

19.4

90.690.6 7.57.5

60.160.1 23.4 16.516.5

11.5 75.9 12.712.7

성별

성별

14.414.4

19.519.5

6.96.9

5.25.283.883.8 11.011.0

53.9 46.1

52.0

55.0 25.5

33.7

79.4 20.6

89.889.8 8.18.1

64.7 31.4

17.6 75.5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57.7
64.8 27.5 7.67.6

6.36.3

10.810.8

74.5 20.7

62.3 26.9

42.0 40.3 17.617.6

82.0 15.8

66.9 26.8

33.5 8.88.8
6.56.5

5.15.1
7.87.8

71.571.5 22.0

60.8 34.2
74.674.6 17.6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8-29 남성

30 남성

18-29 여성

30 여성

연령대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42.142.1 53.3

56.7 10.210.2

7.37.3

5.05.0

33.1

64.3 35.7

58.9 6.56.534.6

69.1 23.6

54.9 40.6

74.2 20.8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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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상황(조정)회의에서 자주들 얘기를 해요. 제가 불법으로 입수할 길은 없잖아요. 

  종이는 당연히 봤을 거고, 그 당시에 그 파일을 임박해서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막 회의가 이루어질 때는 미리 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략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명태균 보고서) 저기를 가지고 있겠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상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고, 

  특히 선거 한 60일 30일 임박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놓고 예를 들어 이런 지시를 하죠. 

  어디 어디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니 어디 어디 위원장이나 조직 담당에게 

  거기에 뭐 뭐를 보강해야 되겠다. 데이터를 보고 긴급하게 동선을 바꾸는 거죠.”

Q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참모진 회의에 올라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비공표 보고서가 어떻게 캠프에 전달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치・사회 현안

공유되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비공표 보고서는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63.3%p, ARS 62.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에서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응답 우세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까지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란 응답이 소폭 높고, ARS조사는 응답자 절반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우연히

유출된 자료가

들어갔을 것이다

우연히우연히

유출된 자료가유출된 자료가

들어갔을 것이다들어갔을 것이다

잘 모름

잘 모름

71.3

76.7

9.0

13.4

19.7

9.9

[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 전 윤석열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 중 ]

우연히 유출된 자료가

들어갔을 것이다

후보나 관계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잘 모름

정당지지도

남성

남성

여성

9.0

72.4 70.1

9.018.618.6 20.920.9

여성

12.5

80.4 73.1

14.37.1 12.6

정당지지도

91.8

100.0

6.56.5 72.9 20.620.6

22.022.0

80.680.6

7.37.3 70.8

19.4

89.4

6.26.2 72.5 21.4

25.625.6 25.7 48.748.7

6.36.3

7.27.2

성별

성별

12.112.1

13.513.5

13.513.5

20.720.7

8.08.0

91.2

51.9 34.6

11.311.3

86.5

76.6

20.6 79.4

97.9

7.17.1 85.0

34.6 44.6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10.910.9

5.45.4

80.6 8.58.5

11.911.9 78.0 10.110.1

6.36.3

22.7 69.4 7.97.9

25.6 52.8 21.6

88.5 6.16.1

89.2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권역

10.710.7 68.6 20.720.7

19.119.1

18.118.1

15.215.2

11.511.5

27.727.7

35.535.5

7.17.1 65.2

13.013.0 51.5

9.39.3 71.6

8.18.1 73.8

12.312.3 72.5

6.96.9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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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녹취 자료 중 ]

Q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고 공관위에 말했다는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증거이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증거이다

잘 모름

잘 모름11.0

10.9

66.4

69.9

22.6

19.2

10명 중 6~7명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3.8%p, ARS 50.7%p)10명 중 6~7명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3.8%p, ARS 50.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공천개입의 증거’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공천개입의 증거’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두 조사 모두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타남(응답간 격차: CATI 44.2%p, ARS44.1%p)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두 조사 모두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타남(응답간 격차: CATI 44.2%p, ARS44.1%p)

정치・사회 현안

윤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증거이다

대통령이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잘 모름

남성

남성

여성
71.9

19.2 19.38.9 12.8

67.9

여성69.4

23.2 22.17.4 14.5

63.4

정당지지도

6.56.5

80.680.6

14.814.8

27.727.7

7.07.0

94.2

89.9 10.110.1

7.37.3

65.1 27.8

86.3

19.4

95.0

73.473.4 11.811.8

14.1 58.2

성별

성별

22.222.2

27.027.0

61.861.8

45.045.0

18.818.8

16.516.5

61.661.6 11.5

57.357.3 20.6

38.2

42.5 12.5

67.567.5 13.713.7

19.7

93.6

91.3

63.9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권역

49.6 38.7 11.611.6

14.514.5

9.89.8

10.210.2

9.19.1

12.512.560.5 26.9

67.9 27.4

65.3 20.2

73.1 17.1

60.3 29.6

77.7 13.2

69.2

69.6

84.1

20.7 10.110.1

76.5 17.0 6.66.6

69.4 19.0 11.611.6

45.4 24.3 30.3

24.5 5.95.9

12.1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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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그렇게 될겁니다”

Q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북한 자극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사회 현안

북한 자극 메세지 

정당지지도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라고 응답 (응답 간 격차: CATI 34.0%p, ARS 46.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위법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사적 대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응답간 격차: CATI 52.6%p, ARS 46.2%p)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위법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사적대화로 문제 없다’는 응답이 우세, ARS에서는 ‘위법한 발언’이 오차범위 내 앞섬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다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다

사적 대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사적 대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잘 모름

잘 모름

67.9

63.5

21.6

29.5

10.6

6.9

[ 10월 2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나눈 메시지 ]

사적 대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전쟁을 유도하는

위법한 발언이다
잘 모름

남성

남성

여성

22.6

69.1 66.6

20.68.38.3 12.812.8

여성30.1 64.9 62.229.0

5.0 8.8

정당지지도

92.8

20.4 79.6

14.7 72.4 12.912.9

13.713.7

54.554.5

17.1 69.269.2

45.5

8.68.6 84.2

17.4 55.8 26.8

63.263.2 17.0 19.819.8

7.27.2

성별

성별

14.914.9

20.620.6

13.513.5

24.024.0

9.69.6

7.37.3

8.48.4 87.7

19.9 66.6

32.1

9.09.0 67.0

53.0

79.4

10.610.6 88.4

39.0 53.7

71.5 18.9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민의힘

그 외 다른 정당

지지 정당 없음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21.3 58.1

25.6

17.317.3

12.712.7

20.620.6

8.48.4

9.59.5

5.95.9

61.7

25.9 56.8

22.5 7.87.869.7

20.0 70.5

22.6 69.0

16.1 77.9

권역

35.6

21.7

14.0

59.4 5.05.0

21.6 74.9

34.2 58.4 7.47.4

54.3 33.8 11.9

66.7 11.611.6

82.1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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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현안

연령

탄핵필요성

Q .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 이상,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6%p, ARS 40.7%p)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 이상,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6%p, ARS 40.7%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4.5%, ARS 85.4%)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4.5%, ARS 85.4%)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불필요하다’ 우세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불필요하다’ 우세

보수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 우세하고 ARS조사에서 소폭 앞섬(격차: CATI 25.4%p, ARS 6.4%p)보수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 우세하고 ARS조사에서 소폭 앞섬(격차: CATI 25.4%p, ARS 6.4%p)

탄핵이 필요하다탄핵이 필요하다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권역

63.967.4 30.7 33.3

29.1 28.169.669.1

64.0 33.0

61.6 33.7

54.3 40.6

69.9 28.1

72.0 26.8

72.6 27.4

79.6 19.2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서울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44.4 53.3

59.3 38.6

63.7 36.3

65.3 29.8

72.1 26.3

62.2 34.9

80.0 19.0

권역

65.3

68.4

70.0

71.0

87.7

84.0

30.0

29.9

75.9 23.1

75.7 22.0

56.2

66.6

42.7

30.8

32.9

45.9

63.3

50.1

5.05.0

26.6

27.5

11.2

15.4

18-29세

18-29세

40대

40대

30대

3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세 이상

70세 이상

연령

28.628.6

매우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탄핵은 필요하지 않다탄핵은 필요하지 않다

탄핵이 필요하다탄핵이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잘 모름

48.7

61.8

69.369.3

65.665.6

16.9

7.5

13.9

12.1

18.1

16.5

2.42.4

2.12.1

탄핵이 필요하다탄핵이 필요하다

32.032.0
탄핵은 필요하지 않다탄핵은 필요하지 않다



ARS

CATI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27여론조사꽃 • CATI & ARS

정례여론조사_11월 1주차_보고서 WR_202411_01

05.17
~

05.18
05.24

~
05.25

06.28
~

06.29
07.05

~
07.06

07.12
~

07.13

39.9 40.3 40.2

56.3 57.2 57.0

10.18
~

10.19
10.25

~
10.26

11.01
~

11.02

38.7 38.5

58.0 57.7

35.2 37.3 
32.0

61.3 60.9
65.6

05.17
~

05.18
05.24

~
05.25

06.28
~

06.29
07.05

~
07.06

07.12
~

07.13

34.6 33.5
38.9

62.1 64.4
58.8

10.18
~

10.19
10.25

~
10.26

11.01
~

11.02

35.4
39.6

61.2
57.9

29.9 29.8 28.6

67.2 67.2 69.3

정치・사회 현안

탄핵필요성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별 탄핵의견

시기별 탄핵의견

탄핵 필요  /  찬성

탄핵 필요  /  찬성

채상병 특검 

채상병 특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불필요  /  반대

탄핵 불필요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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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 이상,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6%p, ARS 40.7%p)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 이상,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6%p, ARS 40.7%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4.5%, ARS 85.4%)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4.5%, ARS 85.4%)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불필요하다’ 우세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불필요하다’ 우세

보수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 우세하고 ARS조사에서 소폭 앞섬(격차: CATI 25.4%p, ARS 6.4%p)보수층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 우세하고 ARS조사에서 소폭 앞섬(격차: CATI 25.4%p, ARS 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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